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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검토 배경

 ▸최근 디지털 기술 혁신, 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로 산업

현장의 시간제근로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일·생활 균형 및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남. 

   ※ 고용시장이 회복 중이었던 2022~2023년에도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상승하여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 추이:� 규모의 증가,� 인식 개선 동반

 ▸(고용 특성) 작년 시간제근로자 규모는 387.3만명으로 2014년(203.5만명)대비 

90.3%(+183.8만명) 증가해 모든 고용형태를 통틀어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증가를 보임. 시간제근로자의 부문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성·고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서비스산업 등이 증가세를 주도

 ▸(근로 실태) 지난해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2014년(47.7%) 대비 12.1%p 상승하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특히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이유는 

‘근로조건 만족(62.4%)’이 가장 높았음. 다만, 임금수준과 근속기간, 사회보험 

가입률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

3.� 지난 10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변화:�규모 3배 이상 증가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

 ▸(규모) 2023년 우리나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5만개로 2014년(17.0만개) 

대비 약 3.2배 증가. 2023년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4.1%로 2014년(8.4%) 대비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특성) 부문별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고학력·중장년·유(有)배우자를 

중심으로 증가했음. 이는 결혼 및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전일제 일자리 

대신 근로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



4.� 시사점

 ➊ 최근 급증한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시간제 일자리 중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히 창출되기 어려운 여건임. 따라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개선할 필요

 ➋ 시간제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 기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도 높아지므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

 ➌ 시간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간제 

일자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1 -

1  검토 배경

□ 최근 디지털 기술 혁신, 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로 

시간제근로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를 의미. 우리나라는 ‘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제근로자를 통계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작년 전체 임금근로자(2,195.4만명)는 전년대비 23.0만명 증가했고, 이중 

시간제근로자(387.3만명)가 18.6만명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약 80% 차지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4천명

줄었으나, 시간제근로자는 오히려 18만 6천명 증가

○ 시간제근로자는 2006년부터 18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이 회복 중이었던 2022~2023년에도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상승한

현상은 구직자가 선호하는 고용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통계청)

□ 일‧생활 양립 욕구 증대,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등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남.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형화된 

전일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한 고용형태로 부상 

-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육아기 근로자나 은퇴 후 경제활동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

- 실제 고령자들의 희망 일자리 형태도 시간제 선호가 높아지는 등 

시간제 일자리 활용이 고령인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고령자 시간제 근로 희망자 비중(통계청): 33.3%(‘14)→ 4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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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학업 외 여유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는데도 기여 

- 최근 우리나라 대졸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을 돌파하여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전일제보다 접근하기 쉬운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이에 동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주요 특징을 분석

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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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 추이

� 참고.�시간제근로자 정의

▸시간제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

하면서 사용자에게 ƒ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뜻함. 이에 시간제근로자는 우리 

통계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됨(고용노동부).

▸이하 논의에서 정규직은 전일제 근로 여부는 물론 정년보장 여부 등 여러 

근로조건에서 시간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가  고용 특성

➊ (규모) 작년 시간제근로자 규모는 387.3만명이며, 지난 10년간 183.8만명

(90.3%) 증가.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3만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근로자 증가폭은 매우 큼.

-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7%에서 

2023년 17.6%로 6.9%p 증가

< 표 1.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비중 추이 >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시간제

2014 1,899.2만명 1,286.9만명 (67.8%) 203.5만명 (10.7%)

2015 1,947.4만명 1,316.6만명 (67.6%) 223.6만명 (11.5%)

2016 1,974.3만명 1,326.2만명 (67.2%) 248.8만명 (12.6%)

2017 2,000.6만명 1,342.8만명 (67.1%) 266.3만명 (13.3%)

2018 2,004.5만명 1,343.1만명 (67.0%) 270.9만명 (13.5%)

2019 2,055.9만명 1,307.8만명 (63.6%) 315.6만명 (15.4%)

2020 2,044.6만명 1,302.0만명 (63.7%) 325.2만명 (15.9%)

2021 2,099.2만명 1,292.7만명 (61.6%) 351.2만명 (16.7%)

2022 2,172.4만명 1,356.8만명 (62.5%) 368.7만명 (17.0%)

2023 2,195.4만명 1,383.2만명 (63.0%) 387.3만명 (17.6%)

주: (   )안은 같은 해 임금근로자수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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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근로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충격이 가해진 2020~2021년은 물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 그림 1.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감률(전년대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➋ (성별)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70.5%가 여성. 특히 2014년 대비 2023년 

시간제근로자 증가분(183.8만명)의 69.6%(128.1만명)를 여성이 차지했을 

만큼 여성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 고용 자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시간제근로자 

부문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

< 표 2. 성별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변화 >

구분 2014년 2023년 기여율

시간제
남성 58.4만명 114.3만명(95.7%) 30.4%

여성 145.0만명 273.1만명(88.3%) 69.6%

정규직
남성 794.4만명 837.0만명(5.4%) 44.2%

여성 492.5만명 546.2만명(10.9%) 55.8%

주: 1. (   )안은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
    2. 기여율은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에 성별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성별 시간

제(정규직) 증감 ÷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➌ (연령별)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157.4만명), 20대 

이하(88.2만명), 50대(64.6만명), 40대(47만명), 30대(30.2만명) 순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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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연령대별 인구(만명, 통계청)
[15~29세] 939.5(‘14)→ 839.0(‘23) [40대] 872.1(‘14)→ 796.3(‘23)

- 시간제근로자 중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57.3% 차지. 지난 10년간(2014~

2023) 증가한 시간제근로자(183.8만명) 중에서도 50대 이상이 72.9% 차지

< 표 3. 연령별 시간제근로자 변화 >

구분 2014년 2023년 기여율
15~29세 56.3만명 88.2만명(56.6%) 17.4%
30~39세 24.6만명 30.2만명(22.8%) 3.0%
40~49세 34.5만명 47.0만명(36.2%) 6.8%
50~59세 31.0만명 64.6만명(108.4%) 18.3%
60세 이상 57.0만명 157.4만명(176.1%) 54.6%

주: 1. (   )안은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
    2. 기여율은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에 연령별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연령별 

시간제(정규직) 증감 ÷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➍ (학력별)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이 29.8%, 고졸 

이하가 70.2%로 고졸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과 상반된 결과(대졸 이상 64.7%, 

고졸 이하 35.3%)로 노동시장의 학력별 이중구조화 시사 

- 2014년 대비 2023년 늘어난 시간제근로자(183.8만명) 중에서도 고졸 이

하가 65.0% 차지

< 표 4. 학력별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변화 >

구분 2014년 2023년 기여율

시간제
대졸 이상 51.1만명 115.6만명(126.2%) 35.0%
고졸 이하 152.3만명 271.8만명(78.5%) 65.0%

정규직
대졸 이상 712.6만명 895.3만명(25.6%) 189.6%
고졸 이하 574.2만명 488.0만명(-15.0%) -89.6%

주: 1. (   )안은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
    2. 기여율은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에 학력별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학력별 

시간제(정규직) 증감 ÷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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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사업체규모별)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

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시간제근로자가 37.7%를 차지

- 지난 10년(2014~2023)간 시간제근로자 증가분의 98.5%(181만명)를 300

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해, 시간제근로자 증가를 중소기업이 견인

☞ 이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96.3만명)의 65.4%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가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 모습

< 표 5. 사업체규모별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변화 >

구분 2014년 2023년 기여율

시간제
1~4인 84.8만명 146.1만명(72.3%) 33.4%

5~299인 110.6만명 230.3만명(108.2%) 65.1%
300인 이상 8.0만명 10.9만명(36.3%) 1.6%

정규직
1~4인 192.1만명 167.6만명(-12.8%) -25.4%

5~299인 898.2만명 956.0만명(6.4%) 60.0%
300인 이상 196.6만명 259.6만명(32.0%) 65.4%

주: 1. (   )안은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
    2. 기여율은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에 사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사

업체규모별 시간제(정규직) 증감 ÷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➏ (산업별) 산업별 시간제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 종사자가 많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업종

에서 시간제근로자가 크게 증가

- 2023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간제근로자 수는 

102만명으로 2014년 대비 241.4% 증가했고, 전체 시간제근로자 증가분

(183.8만명)의 39.3%를 차지. 그 외에 ‘숙박 및 음식점업(64.6%)’, ‘도매 

및 소매업(43.8%)’ 등에서도 크게 증가

- 반면 지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정보통신업(5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1%)’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에서 크게 증가.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96.3만명)의 47.7%를 정보통신업과 전문과

학기술서비스업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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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주요 산업별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변화 >

구분 2014년 2023년 기여율

시간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9만명 102.1만명(241.4%) 3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9만명 25.2만명(49.1%) 4.5%

숙박 및 음식점업 37.9만명 62.4만명(64.6%) 13.3%

도매 및 소매업 29.0만명 41.7만명(43.8%) 6.9%

정규직

정보통신업 50.2만명 76.5만명(52.4%) 2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0만명 94.6만명(26.1%) 20.4%

건설업 69.6만명 95.5만명(37.2%) 26.9%

주: 1. (   )안은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

    2. 기여율은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에 산업별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산업별 

시간제(정규직) 증감 ÷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➐ (직종별) 직종별 시간제근로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같은 블루칼라가 증가 주도

- 정규직은 전문가, 사무직, 관리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이 증가 주도

< 표 7. 주요 직종별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변화 >

구분 2014년 2023년 기여율

시간제

서비스·판매 종사자 67.7만명 138.1만명(104.0%) 38.3%

단순노무 종사자 75.5만명 146.1만명(93.6%) 38.4%

사무 종사자 17.1만명 30.6만명(79.5%) 7.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0만명 51.7만명(52.2%) 9.6%

정규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7.1만명 393.4만명(24.1%) 79.2%

사무 종사자 339.7만명 385.9만명(13.6%) 48.0%

관리자 30.3만명 38.4만명(26.6%) 8.4%

주: 1. (   )안은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

    2. 기여율은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에 직종별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직종별 

시간제(정규직) 증감 ÷ 전체 시간제(정규직) 증감)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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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 실태

➊ (자발적 시간제 근로 여부) 작년 시간제근로자 중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10년 전(2014년)보다 12.1%p 상승

☞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비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

보다 많아졌음. 특히 2020년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표 8. 시간제 근로 선택 사유 추이(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발적 사유 47.7 47.4 57.7 50.2 52.1 51.3 50.7 53.6 55.6 59.8

비자발적 사유 52.3 52.6 42.3 49.8 47.9 48.7 49.3 46.4 44.4 4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이유는 ‘근로조건 만족’이 62.4%로 

가장 많았음. 그 외에 ‘직장이동 등’이 18.8%, ‘안정적 일자리’가 11.7%

순(통계청)

< 표 9. 자발적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 추이(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근로조건 만족 37.8 40.4 43.0 44.0 51.8 56.1 59.8 61.2 62.9 62.4

안정적 일자리 3.7 4.6 4.2 6.1 7.6 8.7 10.5 11.5 9.7 11.7

직장이동 등 44.6 43.1 40.6 38.4 32.5 26.4 22.2 19.3 19.3 18.8

노력한 만큼 수입 13.9 11.9 12.2 11.6 8.1 8.8 7.6 7.9 8.0 7.1

주: ‘직장이동 등’은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

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등을 포함(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14년과 비교해 ‘근로조건 만족’은 대폭 늘고(+24.6%p), ‘직장이동·

육아와 병행·취업 준비와 병행’은 큰 폭으로 감소(-25.8%p)

☞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가 많아졌

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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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임금격차)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2.5천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20.0천원의 62.9%

- 정규직 대비 시간제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4년 54.0%에서 2023년 

62.9%로 8.9%p 상승

< 표 10. 정규직과 시간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추이 >

구분 정규직(A) 시간제(B) 상대임금(B÷A)

2014 14.2천원 7.7천원 54.0%

2015 14.6천원 8.4천원 57.8%

2016 15.2천원 9.0천원 59.2%

2017 15.4천원 9.2천원 59.6%

2018 16.3천원 10.2천원 62.2%

2019 17.2천원 11.1천원 64.3%

2020 17.8천원 10.8천원 61.0%

2021 18.4천원 10.9천원 59.1%

2022 19.2천원 11.7천원 61.0%

2023 20.0천원 12.5천원 62.9%

주: 시간당 임금총액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 근로시간 × 30.4 ÷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➌ (평균 근속기간)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6개월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98개월에 비해서는 크게 짧으나, 최근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따라 시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지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6년
60세 정년제도 시행이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표 11.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단위: 개월)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간제 18 19 20 21 21 21 21 21 23 26

정규직 86 88 89 91 93 94 97 96 97 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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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사회보험 가입률)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6%, 건강

보험 가입률은 32.4%, 고용보험 가입률은 33.6%로 집계

< 표 12. 시간제근로자의 주요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민연금 14.8 13.4 15.4 17.3 18.6 19.8 20.5 21.0 19.9 20.6

건강보험 17.9 17.6 19.4 21.8 25.0 26.7 28.9 29.5 29.6 32.4

고용보험 19.8 19.0 21.1 23.1 24.8 26.1 27.8 31.3 32.1 33.6

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시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수준*보다 낮으나, 2014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

* 사회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일부 시간제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규직 
근로자와 가입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다만, ‘23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88.0%, 건강보험 가입률 94.3%, 고용보험 가입률 91.9%로 
높게 나타남.

� 참고.�시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준

▸시간제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

  - 국민연금: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 제공자이거나,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 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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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0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변화

� 참고.�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현대경제연구원, 2013)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 정부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조건으로 

�개인의 자발적 수요, ‚풀타임 근로자와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 없는 균등 

대우, ƒ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을 제시(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시간선택제 통계 세분화 및 개선방안(2014)’을 

참고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으로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계속근로 가능, ƒ자발적 사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을 사용하고자 함.

□ 지난해 우리나라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5만개로 지난 10년간

(2014~2023) 3.2배 가량 증가 

○ 작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5만개로 2014년(17.0만개) 대비 220.6%

증가.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증가율 15.6%와 비교하면 대폭 상승

○ 전체 시간제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2014년(8.4%)과 비교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 표 14.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규모와 비중 추이 >

구분 전체 시간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2014 203.5만명 17.0만명 (8.4%)
2015 223.6만명 16.7만명 (7.5%)
2016 248.8만명 21.2만명 (8.5%)
2017 266.3만명 23.5만명 (8.8%)
2018 270.9만명 23.9만명 (8.8%)
2019 315.6만명 28.7만명 (9.1%)
2020 325.2만명 28.7만명 (8.8%)
2021 351.2만명 33.9만명 (9.7%)
2022 368.7만명 41.1만명 (11.1%)
2023 387.3만명 54.5만명 (14.1%)

주: (   )안은 전체 시간제 일자리 대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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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고학력·중장년·유(有)배우자를 

중심으로 증가했음.

➊ (성별)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10.7만명(19.7%), 여성은 43.8만

명(80.3%)으로 여성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월등히 높음(2023년).

-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여성에 집중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성별 비중 추이
[남성] 8.2%(‘14)→ 19.6%(‘23) [여성] 91.8%(‘14)→ 80.4%(‘23)

- 지난 10년간 증가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37.5만개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5.0%로 월등히 높음.

➋ (학력별)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중 대졸 이상은 30.6만명(56.0%)이고, 고졸 

이하는 24.0만명(44.0%)으로 대졸 이상 비중이 더 높음(2023년).

- 지난 10년간 전체 시간제 일자리는 고졸 이하가 증가세를 주도한 것과 

달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대졸 이상이 전체 증가분의 57.9% 차지

※ 지난 10년간 늘어난 전체 시간제 일자리 183.8만명 중 고졸 이하가 119.5만
명으로 65.0% 차지

➌ (연령별) 양질의 시간제근로자는 50대(17.3만명), 40대(15.2만명), 30대(8.4

만명) 순으로 많았으며 40~50대 중장년층이 증가세 주도(2023년)

- 60대 이상 고령자는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추계

➍ (혼인상태별) 양질의 시간제근로자는 유배우*자(38.9만명)가 미혼 근로자

(11.1만명)보다 많았으며(2023년), 전체 증가분의 65.7%를 유배우자가 차

지하며 증가세 주도

* 통계청 조사상 혼인상태는 미혼과 유배우, 이혼, 사별로 구분되며, 이 중 유배우,
이혼, 사별의 합이 기혼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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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산업별) 양질의 시간제근로자는 보건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주로 분포했고, 이들 산업에서 일자리 증가 견인 

- 전체 시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이 증가세 주도

☞ 지난 10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분(37.5만개) 중 여성, 대졸 

이상, 40~50대, 유배우자가 높은 비중 차지. 이는 결혼 및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풀타임 일자리 대신 근로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 표 15.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특징 변화 >

구분 2014 2023 기여율
전체 규모 17.0만명 54.5만명(220.6%) -

성별
남성 1.4만명 10.7만명 (686.2%) 25.0%
여성 15.6만명 43.8만명 (179.9%) 75.0%

학력별
대졸이상 8.8만명 30.6만명 (246.2%) 57.9%
고졸이하 8.2만명 24.0만명 (193.1%) 42.1%

연령별

20대 이하 1.7만명 5.9만명 (258.9%) 11.4%
30대 4.5만명 8.4만명 (87.6%) 10.4%
40대 6.0만명 15.2만명 (151.1%) 24.4%
50대 4.4만명 17.3만명 (291.0%) 34.4%

60대 이상 0.4만명 7.7만명 (1758.1%) 19.5%

주요

산업별

보건 6.0만명 18.5만명 (207.1%) 33.2%
도소매 1.8만명 7.0만명 (207.1%) 13.8%
교육 2.0만명 6.1만명 (212.1%) 11.1%

숙박음식 1.5만명 4.2만명 (170.9%) 7.0%
전문과학 0.4만명 2.5만명 (464.6%) 5.5%

혼인

유무별

유배우 14.3만명 38.9만명 (172.6%) 65.7%
미혼 1.9만명 11.1만명 (491.8%) 24.5%

임금
시간당 1.1만원 1.7만원 (48.5%)

-
월 124.6만원 185.5만원 (48.9%)

주: 1. (   )안은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 

    2. 기여율은 전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감에 특정항목(例. 남성, 여성, 유배우자, 미혼, 대졸이상, 고졸이하 

등)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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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가  결론

➊ (시간제 일자리 증가) 시간제 일자리는 모든 고용형태를 통틀어 지난 10년

(2014~2023)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일자리로 우리 노동시장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된 결과로 풀이

- 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점점 높아져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을 넘어선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다만, 여전히 시간제 근로가 특정 연령이나 성별, 학력에 집중된 점,

종사하는 사업체규모나 산업,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 

정규직 일자리와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과는 분절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➋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유사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약 14% 차지

-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시간제 일자리면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 사회

보험 가입, 계속근로가 가능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10년간 

우리 노동시장에서 3.2배 가량 증가(2014년 17만명→ 2023년 54.5만명)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확산되고는 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2.5%)은 물론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14.1%)은 

아직까지 낮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➌ (시간제 일자리 확산의 양상)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님. 한편 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를 선택하는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 15 -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고령자·서비스업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시

간제 일자리의 질적‧양적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

※ OECD 주요국 시간제 일자리 비중(2023, OECD 정의, 전체 취업자 대비, %):
[韓] 16.1 [日] 24.8 [獨] 22.6 [英] 21.8 [OECD 평균] 16.2

- 최근 시간제 일자리 증가세는 여성·중고령자(50대 이상)·서비스업(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주도했고 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2014년 47.7%에서 2023년 59.8%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계속고용, 산업전환기 일자리 대책 등 우리 

노동시장이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나  시사점

‣ 최근 급증한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시간제 일자리 중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히 창출되기 어려운 여건임. 따라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➊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개선할 필요

‣ 시간제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 기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도 높아지므로 ➋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

‣ 시간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에 대해 ➌규제를 완화

해주고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간제 일자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➊ (고용 유연성 제고)�해고법제 개선 등 정규직 고용 과보호를 완화해 기업에

대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약화시킬 필요

※ OECD는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어려움이 기업에게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
대할 유인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국경제보고서, ‘24)



- 16 -

-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걸림돌로 작용

※ 우리 노동시장 경쟁력(‘19년, 141개국 대상, WEF)
[노동시장 유연성] 97위 [고용 및 해고 관행 경쟁력] 102위

- 주요 선진국들이 일신상·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해고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무능력 부족

이나 적격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인력조정이 쉽지 않음.

※ 미국은 계약에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보통법상 해고자유 
원칙에 의해 자유로운 해고 가능

☞�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고법제를 개선하여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도모

➋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

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직무⋅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임금결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간제 일자리와 정규직간 임금 격차 해소 

- 우리 기업의 주된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호봉상승, 교섭 등 

베이스업에 따른 일률적 임금인상이 지배적이며, 근로자 개인의 직무

가치나 근무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이 미미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유발하고 있음.

※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배, 韓·日: ‘20년, 그 외: ‘18년)
[韓] 2.95 [日] 2.27 [獨] 1.80 [佛] 1.65 [英] 1.51 [EU15 평균] 1.65

-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고용

환경이 바뀌고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집단적 동의없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임금유연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

☞�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규정을 협의�
또는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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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➊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입직 초기 청년이나 저숙련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은퇴 고령자 등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인력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 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 삼성전자 SSAFY, SK하이닉스 Hy-five, 포스코 포유드림 등

- 여성인력의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업훈련이나 

중고령 인력의 은퇴 후 전직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맞춤형 정책 지원 필요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촉진.�
� � � 중고령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 시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계층 맞춤형�
취업 정보와 교육훈련 제공

➋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인적자원 재배치) 시간제 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오히려 단시간 근로가 생산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촉진

* 정부가 완전고용을 목적으로 고용유지 및 촉진,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제도를 적극적
으로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고용노동부)

- 직업 중개, 노동시장 정보제공이 포함된 공공 고용서비스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근로자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참가자는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1.14배 큰 것으로 
추정(한국고용정보원, ‘23)

☞� 직업중개,�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성 및 희망 근로시간에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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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

➊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할 필요

-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와 비경제활동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 특히 정보통신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을 고도화하고 숙련 수요를 다양화하는 전략 필요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환.�
� � �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 및 시장 활성화 정책 지원

➋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인센티브 제공)�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 

-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와 비교해 간접인건비나 인력 관리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을 미적용

하는 등 확실한 고용 유인을 제공해 다양한 일자리를 활성화할 필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 �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용기간 제한 규정 제외 등 고용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지원


